
                           내일의 우리사회 

     나는 자연과학을 사랑한다. 자연과학은 우주의 진리를 알아내고 검증해 

가는 과정으로서, 우주의 진리만이 결국에는 남는다. 나에게 있어서 진리를 

알아낼 때의 쾌감은 그 어떤 성취에서의 만족보다 더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젊은 자연과학도들도 진리만을 탐구하고 참되게 연구하는 자세를 가지기를 

바란다. 다들 “선진국, 선진국” 하지만, 이런 자연과학적 전통을 갖추지 못한 

가짜 선진국들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나는 앞으로 발전할 미래의 우리 사회가 자연과 인간이 이루

는 역사와 문화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속에서 탄탄한 자연과학적 전통을 쌓아나가길 바란다. 눈앞의 거품과 

시류에 빠져 기초를 튼튼히 닦지 못하고 살아가다보면 급변하는 대내외적 

역경 속에서 자체적인 역량으로 진화를 하지 못하고 결국은 소멸하게 되는 

예를 우리는 자연과 인류역사 속에서 수없이 보아왔다.     

      우리의 선진국은 GNP로 정의된 선진국일 뿐만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질 좋은 선진국이 되었으면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신분 이동이 용이해

야 함은 물론 그 신분이동 과정을 거의 모든 사람이 동의해야 할 것이고, 살

기 좋은 환경을 가진 국토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입시에 의한 신분이동이라

면 많은 사람이 동의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미래 우리의 후손들에 대한 

교육제도는 급변하는 무한경쟁 체제 속에서 스스로가 처한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교육시스템과, 그러한 능력을 갖춘 인재를 평가할 수 

있는 (100년 쯤 변하지 않는)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입시제도를 갖추도록 노

력해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이 사교육이 판치며 입시성적만을 중요시하는 

제도 하에서는 ‘공부’를 위한 기술적인 ‘공부’로 그치며 인간과 자연에 대한 

즐거운 깨달음을 추구하는 기초 ‘공부’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기초를 중시하는 사회문화적 풍토와 교육환경 속에서 나는 우리의 

자연과학적 전통이 쌓이고 쌓여 마침내 크게 꽃피우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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